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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, 당뇨병 억제효과 매우 크다!
역학저널, 커피 4잔 마시면 당뇨병 걸릴 위험 33% 정도 낮아져

커피가 당뇨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또 하나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.

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의 린다 카오 박사는 의학전문지 역학 저널(Journal of Epidemiology) 최

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중년 남녀 1만2204명을 대상으로 1987-1999년 사이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하루 

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제2형(성인)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분의 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카오 박사는 커피, 가당음료, 주스 등을 포함한 식사습관 외에도 운동, 흡연, 음주 등 생활습관을 조사했지만 

다른 당뇨병 위험요인들을 감안해도 커피의 당뇨병 억제효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.        

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마그네슘 또는 클로로겐산 같은 커피에 들어있는 특정성분이 혈당조절 개선에 도움을 

줄 수 있다고 밝혔다.

일부 연구결과 커피가 대사활동을 장시간 증가시켜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

고 카오 박사는 지적했다.

카오 박사는 당뇨병에 관한 한 커피가 <나쁘다>는 증거는 없지만 커피가 혈압 상승 등 건강에 좋지않은 영

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는 만큼 커피를 많이 마시도록 권장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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